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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2021.12.17주요 내용 
1. 이번 주 주제 : [1인 가구 실태] 
    대한민국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미국인의 크리스마스 인식]  
       미국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72%! 
    - [국내 대학 미래 생존율 예측]  
       국내 대학, 25년 후 현재의 절반만 생존! 
    -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현황]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한국’ 88kg으로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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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통계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대한민국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
‘어쩌면 우리 모두 1인 가구’. 최근 발행된 따끈따끈한 신간의 제목이다. 이 책은 법무부의 ‘사
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의 1인 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 과정을 담은 책
이다. 반려동물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
조2)’, 혼자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을 의무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구하
라법(민법 제1004조2)’ 등 우리사회에 큰 파급력을 일으킨 사공일가의 개정안들은 알고 보면 
모두 1인 가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1인가구가 대세인 것 같다. 2019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부부+자녀 가구를 제치고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고, 작년 말(2020년) 기준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 세대는 올해 들
어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1인 가구 증가는 1인 체제하에 ‘나홀로 문화’라는 우리 사회 
트렌드 변화를 가져왔고, 교회도 그 영향권 하에 들어왔다. 1인 가구는 이제 트렌드를 넘어 우
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현상이자 미래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124호에서는 1인 가구와 관련한 통계와 현상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인 가구 실태를 비롯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사
회의 변화 방향을 들여다본다. 교회에서도 1인 가구 현상에 대한 고민이 많을텐데, 이 보고서가 
1인 가구 사역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을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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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

1

• 통계청의 2020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32%(총 2,093만 가구 중 664만 가구)
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까지 전통적으로 ‘부부+자녀’ 구성의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었는데 2019년부터 ‘1인 가구’가 ‘부부+자녀 가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 25년 후에는 ‘부부+자녀 가구’는 16%까지 줄고 ‘1인 
가구’가 37%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1인 가구 비율 추이 및 추계(부부+자녀 가구 비교, %)

*자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1.07.29., 통계청 ‘장래가구 특별추계’ 2019.12.16.

•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대가 1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은 34%
로 3명 중 1명 꼴이다. 

• 성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까지는 남자 비중이 높고, 60대 이후는 여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 여성 1인 가구는 60세 이상이 46%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그림] 1인 가구 성 연령별 비중(2020) 

• 1인 가구, 20대가 19%로 가장 많아!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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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인 가구 연령별 비중(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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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넷조사, 
2020.9.8.~9.18.) 

• 1인 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는, 50대 이상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높고, 40대 이하에서는 
‘부모’, ‘30세 이하’에서는 ‘형제/자매’가 높게 응답됐다. 한편, 1인 가구의 사유로는 ‘본인의 학업, 직장’, ‘배
우자의 사망’ 등이 높게 나타났다. 

• 종합해보면,  1인 가구는 두 종류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한 청년 1인 가
구, 또 다른 부류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살다가 혼인상태의 변화나 자녀의 독립으로 1인 가구가 된 경우
로 볼 수 있다.

[표] 1인 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상위 4위, 복수응답, %)

• 1인 가구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과  
‘혼인상태 변화/자녀 독립’으로 인한 ‘중장년/노년’으로 구분!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전체 46 38 28 13

20세 미만 0 91 0 40

20~29세 1 89 1 43

30~39세 5 81 4 29

40~49세 29 56 23 12

50~59세 55 24 52 4

60~69세 64 13 46 2

70세 이상 78 6 31 1

[그림] 1인 가구 사유(상위 7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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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의 77%는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이며, 평균 연소득은 2,063만원으로 전체 가구(5,705만원)의 
36% 수준이다.  

• 1인 가구의 연 소득 2,063만 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72만 원으로 월 소득이 채 200만원이 안 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사회 통계

1인 가구 연 소득,  
전체 가구의 36% 수준!

2

[그림] 1인 가구 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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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1인 가구

전체 가구 평균 : 5,705만 원 
(월 475만 원) 

1인 가구 평균 : 2,063만 원 
(월 172만 원)

77%

• 전체 가구는 주요 지출 분야가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인데 비해,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 ‘음
식/숙박’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체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1인 가구가 
희망하는 지원 정책에서도 ‘주택 안정 지원’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그림] 1인 가구 주요 소비지출* (상위 4위)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1.04.08.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넷조사, 2020.9.8.~9.18.)

• 1인 가구, 주거비 부담 크며 주택 안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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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인 가구 지원 희망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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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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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약 101만 3천여 가구로, 이는 전체 수급 대상 가
구의 69%에 달한다.  

• 전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지난 10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Note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함. 국민기 초생활보 
    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월 87만8597원(1인 가구 기준)임.

[그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1.07.1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1인 가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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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여가 활동에 적극적!

3

• 1인 가구 5명 중 2명 이상(42%)은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여가/취미 활동’을 하며, ‘취미/여가용 장비 구
입에 기꺼이 투자’하는 비율도 1년 새 9%p 증가했다.  

• 1인 가구가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자료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  
                  4.21.) 
**2019년 신규 문항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전국 만15세 이상 남녀 10,088명, 가구방문면접조사, 2020.09.07.~11.16.)

[그림] 1인 가구의 여가/취미에 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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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하루 평균 여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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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3끼의 식사를 하며 5분의 3 정도(57%)를 ‘혼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48%) 주1회 이상 간편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가구(41%) 보
다 7%p 더 높은 수치이다. 

• 1인 가구, 식사의 3/5은 ‘혼밥’!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  
                  4.21.)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0.12.08,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19.12.

[그림] 1인 가구의 주중 혼자 식사하는(혼밥) 비율* [그림] 1인 가구의 간편식(즉석 섭취 식품) 구입 주기**

주2회 
이상

주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8

19
25

32

16 14
21

25
30

11

전체 가구 1인 가구

함께 식사
43% 혼자 식사

57%

48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  
                  4.21.) 
**3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 보통, 아니다 중 그렇다 비율임

인맥이 넓은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은 깊이 있게 
              사귀는 편이다 62

35

57

32

2018 2019

[그림] 1인 가구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 1인 가구, 소수의 깊이 있는 인간관계 지향!
• 1인가구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은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엿보이는데,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인

맥이 넓은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3명 중 2명은 ‘가까운 사람은 깊이 있게 사귀는 
편’이라고 응답해, 자립적인 인간관계 가운데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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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사회 통계

• 1인 가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자아상)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립되는 이미지의 두 형
용사를 제시하고 자아상을 선택하게 한 결과, ‘자유로운’, ‘편안한’, ‘여유로운’, ‘자립심 강한‘ 등의 이미지
가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다만, 1인 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에서는 ‘우울한’, ‘초라한(안쓰러운)’, ‘자기
관리 못하는' 등의 부정 이미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1인 가구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자아상) 
         (중복응답, 1+2+3 순위)

자유로운 

편안한 

여유로운 

자립심 강한 

자기관리 잘하는 

외로워 보이는 

불안한 

바쁜 

적응못하는 

자기관리 못하는 

vs 

vs 

vs 

vs 

vs 

1인 가구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자아상),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

4

[그림] 1인 가구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 
          (만족자 vs 불만족자, 1+2+3 순위)

자유로운 

편안한 

여유로운 

자립심 강한 

자기관리 잘하는 

외로워 보이는 

우울한 

초라한 

자유로운 

불안한 

54 

41 

31 

29 

17 

31 

29 

25 

25 

22 

1인 생활 만족자 1인 생활 불만족자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  
                  4.21.) 
**3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 보통, 아니다 중 그렇다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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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로 생활하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다
(42%).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외롭다’는 응답이 4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 1인 가구는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워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등 모든 항목에서 전체 가구 평균 대비 낮
은 실천률을 보였다. 

[그림] 1인 가구의 어려움*(상위 5위,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사회 통계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2021.12.08.,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넷조사,  
                   2020.9.8.~9.18.) 
** 각 항목에 대해 5첨 척도로 설문함. 제시된 비율은 항목별 ‘그렇다(대체로+매우)’ 비율임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2021.12.08., 통계청 ‘사회조사’ 2020.11.18.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가사 
(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을 

하기 어렵다

부양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1820
25

31

42

12~19세 : 57%

70세 이상 : 48% 60~69세 : 26% 
70세 이상 : 28%

[그림] 1인 가구 건강 관리(‘실천한다’ 비율, %)*** 

아침 
식사 
하기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 
검진

76

39

74

60

81

41

80

65

전체 가구 1인 가구

• 60대 이상 고령층 1인 가구 4명 중 1명 이상 ‘고립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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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의 비혼 동거, 이혼/재혼, 부모 부양 및 자녀 책임 등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율, 이혼/재혼 동의율은 1인 가구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부모 부양 책임과 자녀 돌
봄 책임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즉,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해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앞으로 1인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가족학회 ‘가족실태조사 학술세미나 자료집’ 2021.12,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넷조사, 2020.9.8.~9.18.)  
** 각 항목별 5첨 척도로 설문함. 제시된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음을 의미함

[그림] 1인 가구의 가족에 대한 인식  (점)

1인 가구의 가족에 대한 인식,   
개방적이고 독립적!

5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사회 통계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2.0

2.2

2.8

3.3

2.9

3.6

3.5

2.1

2.3

2.9

3.3

3.0

3.5

3.3

전체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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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사회 통계

•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사람의 10명 중 7명은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를 지속할 
의향은 남성(63%)보다 여성(80%)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1인 가구가 결혼 대신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분야는 ‘생업에 더욱 충실’ 32% ‘취미활동’ 30%, ‘국
내외 여행’ 27% 등이 응답돼, 자신의 직업과 취미에 보다 집중하며 본인 중심의 삶을 살길 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넷조사, 2020.9.8.~9.18.)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  
                  4.21.)

[그림] 1인 가구 지속 의향*

없음
28%

있음
72%

1인 가구 10명 중 7명,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 있다!

6

[그림] 결혼 대신 시간·비용 할애 분야**(중복응답, %)

생업에 
더욱 
충실

취미 
활동

국내외 
여행

자유로운 
생활 
유지

지인과 
유대 
관계

좋아하는 
물품 
구입

자기 
개발

14
1921

24
2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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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32%로, 29%의 부부+자녀 가구를 추월하여 
대세가 되었다. 앞으로도 1인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통계청은 지금부터 27년 후인 2047년
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7%, 부부+자녀 가구가 16%로 1인 가구가 부부+자녀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쪽) 

1인 가구의 심리적 특징을 지적한다면 외로움과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은 자발적인 외로움
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1인 가구는 적극적인 선택보다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홀로 되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 외로움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로움이 자신을 더 움츠
러들게 하는 성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가족은 서로 얽히고 설켜 살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간섭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1인 가족은 다른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
고 간섭없이 살면서 혼자 사는 자유를 즐길 수 있다. 1인 가구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에도 불구
하고 이 자유로움을 즐기는 것이다.  

교회의 1인 가구 역시 증가할텐데 이는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에서 30대 중반 이후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가구와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는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관계망의 차이, 대화의 주제
와 내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같이 교제하기 쉽지 않고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 문화는 1인 가구로 하여금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1인 가구는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교회에서 조용하게 예배만 출석하고 스스
로를 드러내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목회에서는 1인 가
구 목회가 중요한 주제로 떠 오를 것이다. 

1인 가구에 대한 목회적 대응은 1인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1인 가구가 되는 경로와 나이를 
보면 1인 가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결혼이 늦어지거나 취업 및 학업 때문에 부모로
부터 독립하는 청년 1인 가구이고, 둘째, 이혼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중장년 1인 가구, 셋째, 자식의 독립과 
배우자 사별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노년 1인 가구이다.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이 3가지 유형은 생
활 형태와 의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1인 가구에 대한 목회적 대응도 다르게 해야 한다.  

1. 먼저 노년 1인 가구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노년 1인 가구는 나이, 건강적 이유로 사회 생활에 제한
이 많아서 큰 외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 밖에 없다. 전화 또는 방문 심
방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다른 사람
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두텁게 하는 것도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비혼, 이혼 등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그들을 동등한 관점에서 인정하며 포용할 때 중장년 1인 가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
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이 편안한 교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3. 청년 1인 가구 가운데는 생업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대체 예배
를 제공하거나 홀로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목회적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대형 교회의 경우 30대 
후반 이후 비혼자들을 위한 모임도 고려할만하다.  

앞으로 교인 수는 줄고 1인 가구는 늘어날 것이다. 인구의 변화가 교회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변화
를 의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목회를 준비하여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사점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미국인의 크리스마스 인식] 

미국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72%! 

2. [국내 대학 미래 생존율 예측] 
국내 대학, 25년 후 현재의 절 반만 생존! 

3.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현황]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한국’ 88kg으로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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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72%!

[그림] 미국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응답) (%) 

• 지난 12월 초 미국의 Lifeway Research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72%
는 ‘예수는 실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에 동의했다. 크리스천이 아닌 미국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예수의 존재
성에 대해 높은 국민적 믿음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 무종교인 경우도 절반(48%)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어,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 

• 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에 대해 41%만  동의했는데, 대체적으로 
예수 탄생 이전에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American Views on Who Jesus Was and Why He Came’, 2021.12.08.(미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9.3.-14) 
** 크리스천타임스 ‘미 기독교인들, 하나님 아들의 말구유 탄생이전 존재 안믿어’, 2021.12.10. http://kctusa.org/detail.php?number=17908&thread=22r07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미국인의 크리스마스 인식

•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질문했는데, 미국인의 51%만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막10:45)
에 응답했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요 10:10),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요18:37)에 대해서는 각각 
31%,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주려고’(눅12:51)는 9%만 응답했다.  

• 한편, 미국인의 절대 다수(91%)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응답했다.  
• 크리스마스를 기념(91%)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72%)이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

어난 것(80%)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높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미
국인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는 미국인, 
매우 적어!

[그림] 성경에 기록한 예수가 이땅에 오신 이유(중복응답, %)**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American Views on Who Jesus Was and Why He Came’, 2021.12.08.(미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9.3.-14) 
** 4가지 정답과 3가지 오답 등 7가지 보기를 제시하여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임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화평이 아닌 
분열을 주려고

9

3131

51

[그림] 크리스마스 기념 여부 

9%

기념한다
91%

기념하지 않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

15
33

48 41

7280
63

9598
적극적인 기독교인 미국 성인 무교

4가지 모두 정답 응답률 : 전체 응답자의 4%

http://kctusa.org/detail.php%5C?number=17908&thread=22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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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최근 ‘미래전망 전문가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85개 대학을 대상으로 미래 전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25년 후(2042~2046)년 후 국내 대학교 
수가 현재의 절반(190개, 4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곳, 즉 가장 낮은 생존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 19%, ‘울산’ 20%, ‘경남’ 22%로 5개 
대학 중 1개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했고, 가장 높은 생존율 도시로는 ‘서울’ 82%, ‘세종’ 75%로 나타났다.

[그림] 국내 대학 25년 후 생존율

*자료 출처 : 연합뉴스, 2021. 12.05, ‘2046년 국내 대학 절반 이상 사라져…청년세대 지역갈등 우려’(https://www.yna.co.kr/view/AKR20211204045900004)

국내 대학, 
25년 후 현재의 절반만 생존!

2. 국내 대학 미래 생존율 예측

서울 세종 인천 광주 대구 강원 대전 경북 부산 전북 경남 울산 전남

19202230303741445056
707582

[그림] 국내 대학 25년 후 생존율

2021년 : 385개 대학 
2042~2046년 : 190개 대학 

(현재의 49%)

•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의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미국의 역할 평가’ 보고서에 따
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년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88kg으로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이 105kg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99kg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인식’을 보다 더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세계 주요국 플라스틱 쓰레기 1인당 배출량(세계 주요국, 상위 10위, 2016년 기준) 

*자료 출처 : 연합뉴스, 2021.12.02.,‘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 연간 88kg’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2070000009)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한국’ 88kg으로 세 번째!

3.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현황

미국 영국 한국 독일 태국 말레 
이시아

아르 
엔티나

러시아 이탈리아 유럽

555659616770
8188

99105

(%)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4045900004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207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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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77호(2021년 12월 3주) - 대선 후보 지지도, 경제 전망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 이번 주 미시행

정
치

사
회
 
일
반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언론 큐레이션 

청
년

청년 75%가 "내 월급 안 올라"…복권방 몰리고 코인에 물리고   
매일경제_2021.12.13.

중고 명품, MZ세대 취향저격… “한번 써보고 다시 팔아요”   
동아일보_2021.12.11.

상하위 소득격차 5.8배…역대 최대 지원금으로 분배 개선   
연합뉴스_2021.12.16.

가구당 빚 8천801만원…40대 자영업자 부채 가장 많아   
연합뉴스_2021.12.16.

신혼 100쌍 중 45쌍 "아이 없다" 대출 18% 늘어난 1억3258만원   
파이낸셜뉴스_2021.12.09.

‘코로나 확찐자’ 됐나… 3040남성 절반이상 ‘비만’   
동아일보_2021.12.15.

손흥민 5년 연속 ‘올해의 스포츠 선수’ 1위, 2위는 김연경   
한겨레_2021.12.13.

중소기업 3곳 중 2곳 "디지털화 대비 전략 없다"   
연합뉴스_2021.12.14.

"부모님 용돈걱정 없겠네"…60대 가구주 월평균 소득 352만원   
매일경제_2021.12.10.

서울부부 황혼 이혼, 신혼 이혼 앞질렀다   
조선일보_2021.12.16.

2. "후보 배우자, 선택에 영향" 60% 넘어   2021.12.17.

3. 대선 판도 영향 주는 '3대 지표 추이', SBS 여론조사에선?   2021.12.17.

“초미세먼지 노출로 최근 5년간 12만명 숨져” 질병청 기후보건영향평가   
동아일보_2021.12.11.

<SBS 대선관련 여론 조사>
1. 지지도…이재명 35.4%  윤석열 33.3% '접전'   2021.12.1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7218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6/VPMTPXFJYBBSPATQOZVS5TFFU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5/110788859/1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89100002?section=search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0/110733023/1
https://www.fnnews.com/news/202112091757598369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58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95400002?section=search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7195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7195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293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33636/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023128.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4043400003?section=economy/all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1/11073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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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년

10대 그룹 중 7곳 정기 공채 중단, 수시로 뽑는다지만…청년 일자리 상반기 10만개 줄어   
중앙일보_2021.12.11.

"한국 무직청년 '니트족' 20.9%…OECD 13개국 중 3번째"   
연합뉴스_2021.12.13.

* 이슈 큐레이션

‘디지털 고려장’으로 떠밀려 가는 노인들… “우리는 개가 아니다”    
조선일보_2021.12.11.

[기획기사] 청년들의 금융 실태 (동아일보)

1. “사회 첫발부터 빚투 인생”… 청년 부채비율, 중년 추월   2021.11.30.

2. “학자금 대출받아 코인 투자” “집 엄두 못내 저축 대신 쇼핑”   2021.11.30.

3. 청년 45%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 못불려”… 71% 주식-펀드 투자   2021.12.01.

4. 2030 다중채무, 130만명이 150조…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허덕   2021.12.03.

인
구

50년 뒤엔 절반이 62세 이상…성인 1명이 노약자 1명 부양한다   
매일경제_2021.12.09.

서울시, 남자 33.61세 여자 31.6세에 결혼해 51.1세 48.3세에 이혼한다   
경향신문_2021.12.16.

50년 뒤 기대수명 91.2세 'OECD 최상위권'…출산율은 꼴찌   
연합뉴스_2021.12.13.

일하는 인구 64 → 69세 검토…'60세 정년'도 연장되나   
중앙일보_2021.12.14.

'83년생 김지영' 4명 중 1명은 출산 시 경력단절   
연합뉴스_2021.12.14.

기
독
교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 5060세대가 2030세대보다 높다   

국민일보_2021.12.15.

한국교회 호감도 31.6점   
국민일보_2021.12.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2917&code=23111111&cp=nv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2051000002?section=economy/all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12/11/A3TWL4YN2BCSTDHFPX2ANKY6CY/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203/110578586/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30/110518481/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1/110537044/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16060001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30/110518327/1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40835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2697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2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2756&code=23111111&sid1=ch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984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2025600530?section=econom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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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후원 기관 | 

후원 기업 |

후원 개인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
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 
    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고영관, 고영수,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
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롱,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
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
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종, 이윤찬, 이은
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
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
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
수, 차용헌,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
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횃불재
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
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
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
국기부문화연구소, 횃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
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
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
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
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
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
다 순)

신규 후원 |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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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
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   장   |    jy011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섬기는 
이들

MOU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협력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mailto:jkji@mhdata.or.kr
mailto:marpro@ji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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